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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relationships between caregivers’ attachment, young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Subjects were 110 institutionalized and 105 home-reared children (M=3.8 and

4.2 years, respectively). Data were collected from children’s caregivers via questionnaires and analyzed

by ANOVA, correlations, and hierarchical regressions. Results showed that (1) caregivers’ attachment

and the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of institutionalized childre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home-reared children; (2) caregiver's attachment was positively related to emotion regulation

for both institutionalized and home-reared children; (3) for institutional children,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attachment and aggression was found for girls; negative relationships between emotion

regulation and aggression was found for boys. These findings underscore negative effects of

institutionalized care on children’s socio-emotional behav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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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최근 통계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전국 282

개 시설에서 약 11,396명의 아동이 보호되고 있

는 것으로 집계된다(보건복지부, 2007). 그 중

2007년에 새로이 발생한 8,861명의 시설보호 아

동 중 60.4%인 5,354명의 아동이 빈곤, 실직, 학

대 등의 이유로 보호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시설에서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 고아나 기

아보다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가족해체, 학

대, 미혼모의 증가 등의 이유로 가정에서 양육되

지 못하는 경우가 주를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시설보호는 아동양육에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아동의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주

며, 특히 영유아기의 시설보호는 더욱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그러나 시설보호가

반드시 아동에게 부정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

며, 오히려 부모로부터 심리적, 정서적으로 결핍

된 점을 시설 내의 심리적인 환경개선이나 교육

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는(김상아․박응섭, 2007)

견해도 있어, 시설보호 아동의 양육환경 및 행동

적 문제와 관련된 변인들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시설보호 아동은

일반아동보다 위축, 신체증상, 불안 우울, 사회

적 미성숙, 사고력 및 주의집중력, 비행 등 다수

의 항목에서 문제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된다(노

혜련․장정순․백은형, 1997). 또한 협동기술,

자기주장 기술 및 자아통제기술이 부족하며 다른

사람의 정서를 이해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낮고,

일반아동에 비해 학교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이 외에도 시설보호 아동은 공격적 성향이 높고

(성미영, 2006; 이강이․성미영․이순형, 2002),

입소기간이 길어질수록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행동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이진숙․한

지현, 2005).

이러한 문제들 중 특히 공격성은 유아의 사회

적 기능과 적응에서 어려움을 예측해주는 변수

(Coie & Dodge, 1998)로서 일반적으로 남아에게

더 두드러지는 특성이다(Tremblay, 2000). 선행

연구에 의하면 공격성의 성차는 6세를 전후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고(Maccoby & Jacklin,

1980), 공격성 정도는 연령에 따른 변화가 매우

적기 때문에 유아기 때 조기개입이 되지 않으면

청소년기나 성인기의 여러 가지 부적응이나 범

죄로 이어질 수 있다(Rubin, Stewart, & Chen,

1995). 공격성의 지속성에 관한 연구(Tremblay,

2000)나 공격성이 세대 간 전이를 통해 계속 이

어지며, 공격성 발달에 있어서 부모의 양육행동

이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박성

연, 2002; 박혜경․박성연, 2002)는 공격성에 대

한 조기개입의 필요성과 더불어 양육행동의 중

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의 관심대상

인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그들이 처한 환경적 특

성상(양육자의 돌봄이 충분치 않거나 집단생활

로 인한) 공격적 행동의 발달이나 공격성표현이

아동기 초기부터 보다 쉽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격성에 대한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은 일반가정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경우가 대부분인 한편, 대상 연령층에서도 아동

기나 청소년기에 집중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시설보호 아동에 관한 선행연구에서도 예외는

아니어서 시설아동이 일반아동에 비해 공격적인

성향이 높다는 보고는 대부분 초등학교 이상의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시설보호 유아를 대상으로 공격성과 관련된

변인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공격성 발달과 관련된 이론은 정신분석학적

입장에서의 본능이론을 비롯하여 욕구좌절이론,

사회학습 이론, 정보처리 이론 등이 있으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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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이론가들이 공격적인 행동이 인간의 내적

요인과 환경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데 합치된

견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사회정보처리 모델을

제안한 Dodge(1986)는 한 개인이 자신이 처한 상

황으로부터 오는 사회적 단서를 어떻게 받아들이

고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행동의 방향이 달

라진다고 주장한다. 즉 특정한 인지적 특성을 지

닌 유아는 모호한 상황에서 타인의 의도를 적의

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에 대한 자신

의 반응을 탐색할 때도 공격적인 대안을 더 선호

하고 다른 대안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안지영, 1992; Quiggle & Dodge,

1992). 이러한 인지성향은 어렸을 때 양육행동이

나 부모자녀관계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것으로

가정된다.

한편 초등학생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대

부분의 공격성 연구에서 부모의 양육행동이 공

격성의 중요한 예측변인으로 밝혀지고 있으나,

어린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본 연구에서는 양육

자의 양육행동 대신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정도를 공격성의 선행변인으로 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양육자가 유아에게 갖는 애착을 측정

하는 이유는 애착연구들이 대개 낯선상황실험이

나 애착Qsort를 통해 유아의 애착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나, 시설이라는 상황에서 양육자

에 대한 유아의 애착을 측정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착이 양육자와

영아 간 쌍방적인 정서적 관계를 의미하며, 양육

자의 애착이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감정이나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치므로(Bronmwich, 1990) 대부

분의 시간을 양육자와 보내는 어린 유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

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유아와의 애정적 결속

관계인 양육자의 애착은 유아에 대한 민감성과 반

응성으로 개념화되며(Ainsworth, 1967), 이러한

관계는 양육자에 대한 유아의 애착형성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유아의 사회적, 정

서적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결국 양육자와

유아간의 애착형성은 유아의 공격성뿐만 아니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 예컨

대 양육자는 유아의 정서적 행동적 반응을 조절

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Calkins, 1994), 아동의 정서조절행동은 양육자

와의 애착역사에 기초한다(Cassidy, 1994). 같은

맥락에서 Thompson(1999)은 양육자의 민감한

행동이 유아의 안정애착과 관련되며, 안정된 애

착을 형성한 유아는 정서적인 고통이나 문제 상

황에 직면하여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정서적인

조절능력 및 대처행동을 나타내게 된다고 제안

하였다. 따라서 시설에서 양육되는 유아의 경우

집단생활 여건상 부모나 보육사 등 주 양육자로

부터 충분한 관심이나 민감한 반응 및 반응적인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

로 특히 정서적인 조절능력이나 자아통제력, 문

제해결 방식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한편 정서조절 능력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상

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능력(Cole, Martin,

& Dennis, 2004)으로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부정적인 반응을 지연하는 능력 뿐 아니라, 정서

적인 경험을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방식으로 반

응하는 능력으로써 아동의 공격성에 영향을 미

치게 된다(박성연․강지흔, 2003; Schwartz &

Proctor, 2000; Shields & Cicchetti, 1998). 양육자

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잠정적인 관계는 부모의 민감성과 정서이해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간의 정적관계(김선숙, 2007),

어머니에 대한 애착과 영아의 정서조절능력간의

관계(양연숙, 2000) 및 시설보호 아동이 정서장

애 및 반사회적 행동을 많이 보인다는 보고(노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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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등, 1997; 박현숙, 1998; Rutter, 1972)로 뒷받

침된다.

요약하면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에는 시설이라

는 환경적 특성으로 인해 주 양육자의 충분한 애

정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고, 이는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결과적으로

시설보호 유아는 일반가정 유아보다 높은 공격

성을 나타낼 것으로 가정된다. 또한 아동의 정서

조절 능력이 양육행동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

개한다는 선행연구결과(김선숙, 2007; 박혜경․

박성연, 2002) 및 양육자의 행동과 정서조절 능

력 및 반사회적 행동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능

력의 매개역할을 제안한 Calkins(1994)의 이론에

근거하여,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양육자의 유

아에 대한 애착과 공격성 간의 관계를 매개할 것

으로 예측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시설보호 유

아와 일반유아의 양육자의 애착관계 및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그리고 공격성 정도를 비교함과

동시에,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한편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남아의 경우 정서

조절 능력이 낮고(김지윤, 2007; 박성연․강지

흔, 2003; 임희수․박성연, 2002;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 공격성은 높다는

일관적인 결과가 보고되고 있으나(Crick, Casas

& Mosher, 1997; Crick, Werner, Casas, O'Brien,

Nelson, Grotpeter, & Markon, 1999; Hart, Yang,

Nelson, & Robinson, 2001), 양육자의 행동은 유

아의 성에 따라 대체로 차이가 없다는 견해와

(Lamb, Hwang, Ketterlinus, & Fracasso, 1999)

성차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Crockenberg, 1986)

비일관성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성을 연구변인으로 포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1>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은 유아의

성 및 시설거주여부1)에 따라 차이

가 있는가?

<연구문제2>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

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은 매개역

할을 하는가?

Ⅱ.연구방법

1.연구대상

본 연구 대상자는 36개월-72개월 미만의 유아

로서 시설보호 유아는 서울, 경기, 인천, 제주도

소재 유아보호시설로부터 표집된 110명(남아;

55명, 여아; 55명)이며, 일반가정 유아는 서울,

신도시의 어린이집으로부터 임의로 표집된 105

명(남아; 55명, 여아; 50명)이다. 본 연구는 시설

보호 유아와 일반가정에서 유아를 돌보고 있는

보육사 26명과 어머니 105명으로부터 자료를 수

집하였다.

시설보호 유아의 평균연령은 3.84세(SD=.77),

일반유아의 평균연령은 4.22세(SD=.82)로 나타

나 일반가정의 유아의 연령이 시설보호 유아보

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보호 유아의

시설입소기간은 3년 이상~5년 미만이 약 52%로

평균 시설입소기간은 3.8년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보호 유아의 입소원인으로는 미혼모가 39명

(37.1%)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다

음으로 결손가정이 29명(26.4%)으로 높게 나타

났다. 한편, 보육사들의 평균연령은 30.5세(SD=

6.8)로 나타난 반면 어머니들의 평균연령은 36.2

1) 본 연구에서 시설거주여부란 시설보호 유아인지, 일

반가정 유아인지를 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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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SD=2.8)로 나타났다. 보육사와 어머니의 학

력은 대부분 대학교 졸업이상의 학력을 나타내

었으며, 보육사의 근무경력은 평균 3.5년으로 대

부분이(77%) 미혼이었으며 1인당 평균 9명의 유

아들을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가정 유아의 어머니들은 약 44%가 전업

주부인 한편 어머니의 56%가 취업모였으며, 취

업모의 약 43%가 전문직 및 회사원이었다. 일반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약 54%가 350만원~500만

원 미만에 집중되어 있어, 교육정도 및 경제수준

으로 보아 중류층으로 볼 수 있다.

2.측정도구

본 연구의 자료는 어머니 또는 보육사 보고용

질문지로 수집하였으며, 질문지는 양육자가 지각

하는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

절 능력, 공격성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1)양육자의 애착

양육자인 보육사와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애착

을 알아보기 위하여 황현주(2005)의 ‘어머니 애

착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생후 1개월부터

사용가능하며, 우리나라 어머니의 전통적인 문화

적 배경과 정서적 문화에 기반을 두고 유아에 대

한 어머니의 애착을 측정하고자 개발된 어머니

보고용 애착척도이다. ‘어머니 애착척도’는 긍정

적 정서, 접촉추구, 자기희생적 온정, 근접추구,

보호, 결속, 냉담, 기대감 등의 8요인, 총 50문항

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

인 3-5세 유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내용(배변

및 수유관련)으로 판단되는 2개 문항을 제외하

고 총 48문항을 사용하였다.

보육사와 어머니들은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

렇지 않다(1점)에서 ’매우 그렇다(5점)‘로 응답하

게 되어있어 점수가 높을수록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 애착척도의 문항내적 합치도와

반분신뢰도는 각각 .88과 .94, 그리고 검사-재검사

신뢰도는 .92로 보고되었으며(황현주, 2005), 본

연구에서 Cronbach's α로 측정한 문항내적 일치

도는 보육사와 어머니 각각 .94 과 .95로 높은 신

뢰도를 나타냈다.

2)정서조절 능력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서 Shields

와 Cicchetti(1998)의 ERC(Emotional Regulation

Checklist)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정서조절이

잘 되는 아동과 그렇지 못한 아동 간의 변별을

목적으로 하며 정서적 불안정성, 정서표현의 적

절성 및 정서처리 능력을 측정하도록 되어있다.

본 척도는 불안정/부정적 정서요인(15문항)과 정

서통제요인(9문항)의 두 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

성된 총 24문항으로 1점(거의 그렇지않다)에서 4

점(매우그렇다)까지의 Likert식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정/부정적 점수가 높을수록 분노유발

및 공격적 상황에서 자신의 기분변화에 따라 정

서적 강도를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것을 뜻하

며, 본 논문에서는 모두 역코딩하여 안정적 정

서를 뜻하도록 하였다. 한편 정서통제는 점수가

높을수록 자신의 마음을 조절하고 타인의 감정

을 이해하는 능력이 높음을 의미하며 정서조절

능력점수는 두 가지 하위점수를 합산하여 분석

하였다.

불안정/부정적 항목에 해당되는 문항은 ‘갑자

기 기분이 나빠지는 등 변화가 심해서 기분을 예

측하기 힘들다’, ‘쉽게 좌절한다’ 등이 있고 정서

통제에 해당하는 문항으로는 ‘슬프거나 화날 때

또는 두려울 때 자신의 감정을 말로 표현한다’,

‘다른 사람이 속상해하거나 힘들어할 때 관심을

보이는 등 다른 사람에 대해 감정이입을 잘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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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등이포함된다. 본 연구에서 보육사가 보고한

정서조절능력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α=.85이

었으며, 어머니가보고한정서조절능력척도의 신

뢰도는 .86으로 나타났다.

3)공격성

유아의 공격성은 Schwartz, Chang과 Farver

(2000)의 공격성 척도를 박혜경과 박성연(2002)

이 번안하고 수정한 교사용 설문지 8개 문항 중

3-5세 유아에게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외현적 공

격성 5개 문항을 선택해서 보육사와 어머니 보

고용으로 사용하였다. 공격성 척도의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않다(1점)’부터 ‘항상 그렇다(5점)’

의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의 공격성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공격성 척도의 예로

는 '다른 아이들을 겁주거나 괴롭힌다', ' 다른

아이들을 때리거나 밀어서 싸움을 건다', 등을

들 수 있으며, 보육사와 어머니가 보고한 공격성

척도의 Cronbach's α 신뢰도는 각각 .90과 .94로

높게 나타났다.

3.자료수집 절차 및 분석

시설보호 유아에 관한 자료수집은 한국아동복

지 연합회에 인가된 유아양육시설 중 5곳으로부

터 협조를 받아 진행되었으며, 질문지를 배부 한

후 약 10일에 걸쳐 총 121부가 회수되었으나 그

중 응답이 불성실하거나 부실하게 기재된 자료

를 제외한 총 110부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사용

되었다. 한편, 일반가정 유아는 서울시와 경기도

신도시 내의 어린이집 4곳에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어린이집을 통해 어머니들에게 배부된(176

부) 설문지는 약 일주일 후에 116부가 회수되었

으나 미완성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105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기초분석을 위해서는 SPSS 15.0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 및 표

준편차를 산출하였고, 연구문제인 아동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양육자의 애착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

해서는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로 각 변인 간의 관계를 파악하였

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통계적 유의수준은 p<.05 이하 수준에서

검증되었다.

Ⅲ.연구결과

1.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차이

연구문제 분석에 앞서 시설거주 여부와, 남녀

아동별로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의 기

술통계치를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

서 보듯이 시설양육자(보육사)의 애착은 일반가

정 어머니에 비해 대체로 낮은 한편, 특히 남아

와 여아에 대한 차이가 큰 편이었다. 또한 시설

보호 유아는 전반적으로 일반가정 유아보다 정

서조절능력이 낮은 한편 공격성은 높았으며, 남

아와 여아 간의 차이가 적었던 일반가정의 유아

와 달리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특히 남아는 정서

조절능력이 낮고 공격성이 높았다.

한편, 이러한 시설거주 여부 및 유아의 성에 따

른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 점수의 차이

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규명하기 위해 시설거

주 여부와 유아의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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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 유아 M(SD) 일반유아 M(SD)

남(N=55) 여(N=55) 총(N=110) 남(N=55) 여(N=50) 총(N=105)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공격성

3.90(.35)

2.69(.31)

2.65(.63)

3.77(.42)

2.73(.38)

2.35(.58)

3.83(.39)

2.71(.35)

2.50(.62)

4.05(.37)

3.10(.32)

2.14(.33)

4.09(.38)

3.13(.31)

2.10(.43)

4.07(.37)

3.11(.31)

2.12(.38)

<표 1>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평균과 표준편차 (N=21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연령

유아의 성

시설거주 여부

성×시설거주 여부

.91

.07

3.62

.38

1

1

1

1

.91

.07

3.62

.38

6.49**

.48

25.84***

2.70

.01

.49

.00

.10

오차

합계

29.43

33.83

210

214

.14

**p<.01 ***p<.001

<표 2> 양육자의 애착에 대한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이원변량분석 (N=215)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설보호 유

아의 평균연령이 3.84(SD=.82), 일반유아의 평균

연령보다 4.22(SD=.82)로 높았기(t=3.52, df=213 ,

p<.01)때문에 연령은 통제하였다.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을 종속변인으로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표 2>에서 보듯

이 시설거주 여부(F=25.84, df=1, 210, p<.001)는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도 양육자의 애착에 주 효

과를 나타내어, 일반가정 어머니의 유아에 대한

애착점수는 시설보호 유아에 대한 보육사의 애

착점수보다 유의하게 높았다(<표 1> 참조). 그러

나 유아의 성의 주 효과나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보육사나 어머

니 모두 유아에 대한 애착점수에서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대한 이원변량분석

을 실시한 결과(<표 3>참조), 역시 시설거주여부

(F=75.27, df=1, 210, p<.001)는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 정서조절에 주 효과를 나타내, 일반유

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시설보호 유아보다 높게

나타났다(<표 1> 참조). 그러나 유아의 성의 주

효과와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아,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시설이

든 일반가정이든 상관없이 유아의 성에 따른 차

이가 없었다.

또한 시설거주여부와 유아의 성을 독립변인으

로 하고 공격성을 종속변인으로 한 결과, <표 4>

에서 보듯이 유아의 성(F=5.95, df=1, 210,

p<.05)과 시설거주여부(F=25.09, df=1, 210,

p<.001)는 공격성에 주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성

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시설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일반적으

로 남아는 여아보다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고,

시설보호 유아의 공격성이 일반가정 유아의 공

격성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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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연령

성

시설거주 여부

성×시설거주 여부

.01

.07

8.36

.00

1

1

1

1

.01

.07

8.36

.00

.05

.66

75.27***

.00

.83

.42

.00

.97

오차

합계

23.33

32.13

210

214

.11

***p<.001

<표 4>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이원변량분석 (N=215)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연령

성

시설거주 여부

성×시설거주 여부

.85

1.51

6.37

.85

1

1

1

1

.85

1.51

6.37

.85

3.33

5.95*

25.09***

3.35

.07

.02

.00

.07

오차

합계

53.30

64.67

210

214

.25

*p<.05 ***p<.001

<표 3>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에 대한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이원변량분석 (N=215)

2.유아에대한양육자의애착과유아의정서조

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연구문제 2인 매개효과 분석에 앞서,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

계를 살펴보기 위해 연구대상 유아전체, 시설보

호 유아, 일반가정 유아 각 집단을 대상으로 전체

및 남녀 유아 별로 유아의 연령을 통제한 부분상

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우선 연구대상 유아

전체에 대한 분석결과(<표 5> 참조), 양육자의 애

착은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r=.43, p<.001)과 정

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유아의 공격성과는 부적

상관(r=-.21, p<.01)을 나타내었다. 또한 정서조

절 능력은 공격성과 부적 상관(r=-.25, p<.001)을

나타내었다. 한편 유아의 성별에 따른 분석결과

양육자의 애착은 남아와 여아 모두 정서조절능

력과 정적 상관을, 그리고 공격성과는 부적 상

관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

성간의 부적 관계는 남아에게서만 나타났다. 즉

연구대상 전체유아의 경우, 양육자의 애착이 높

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고 공격성은

낮은 한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았다. 그러나 정서조절과 공격성간

의 부적인 관계는 특히 남아에게서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표 6>에서 보듯이 시설보호 유아를 대

상으로 한 경우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정서조

절 능력(r=.21, p<.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

타냈지만,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공격성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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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인
애착 정서조절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정서조절

공격성

.43***

-.21**

.43***

-.23**

.45***

-.22**

-

-.25***

-

-.43***

-

-.07

**p<.01 ***p<.001

<표 5> 연구대상 유아전체 대상：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 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부분상관관계

(N=215)

유아집단

변인

시설보호유아(N=110) 일반유아(N=105)

애착 정서조절 애착 정서조절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전체 남 여

정서조절

공격성

.21*

-.13

.19

-.11

.24*

-.24*

-

-.13

-

-.36**

-

-.12

.47***

-.11

.50***

-.21

.40**

-.01

-

-.09

-

-.12

-

-.05

*p<.05 **p<.01 ***p<.001

<표 6> 시설보호 유아 및일반가정 유아 대상：양육자의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공격성간의 부분 상관관계

관계나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공격성간의 관

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성별에 따른 분석결

과 다소 다른 양상을 보여 시설보호 여아의 경

우, 양육자의 애착은 정서조절과 정적 관계를,

공격성과는 부적 관계를 나타내 양육자가 애착

을 보일수록 시설보호 여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반면 공격성은 낮았다. 반면 시설 남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은 정서조절 능력이나 공

격성과는 상관이 없었으나, 정서조절만이 공격

성과 부적인 상관(r=-.36, p<.001)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반가정 유아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

과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은 유아의 정서조

절과 정적 상관(r=.47, p<.001)을 나타내었으며,

남아와 여아 각각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경우

도 같은 양상(남아：r=.50, p<.001; 여아：r=.40,

p<.01)을 나타내었다. 즉, 일반가정의 유아는 양

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남아와 여아에게서 같

게 나타났다. 그러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나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그 어떤 경우에

도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와 <표 6>의 결과를토대로볼때, Baron

과 Kenny(1986)가 제안한 매개적 역할을 검증하

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세 가지 연구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호 상관관계가 나타난 경우는 연구대

상 유아전체의 경우와 전체 유아중 남아의 경우

였으며, 시설보호 유아나 일반유아 집단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이 양육자의 유아에 대한 애착과 유

아의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역할을 할 것이

라는 가정을 검증하기 위한 매개분석은 전체 유

아집단 및 그 중 남아만을 대상으로만 실시하였

다. 즉, Baron과 Kenny의 경로분석 모델에 근거

하여 첫 번째 단계에서는 단순회귀분석을 통해

독립변인(양육자의 애착)이 매개변인(유아의 정

서조절능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으며,

두 번째 단순회귀분석에서는 독립변인이 종속변

인(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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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전체 연구대상 유아의 공격성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서조절 공격성

애착

정서조절

.43*** -.21** -.12

-.20**

R2

F

.20

22.12***

.08

9.15***

.12

9.22***

**p<.01 ***p<.001

고, 세 번째는 독립변인과 매개변인을 새로운 독

립변인으로 동시에 투입한 후, 독립변인이 종속

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의 유의성이 감소하거나

사라지고, 매개변인이 종속변인에 유의한 영향

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회귀분석 과

정에서 유아의 연령은 통제하였다.

그 결과 <표 7> 에서 보듯이 전체유아 집단의

경우,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종속변인인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을 동시에 투

입했을 때는 사라져(β=-.18, p<.01→ β=-.12, ns)

정서조절 능력은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공격

성간의 관계에서 완전한 매개역할을 하였다. 즉,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공격성에 직접적인 영

향을 미치기보다는 정서조절 능력을 매개로 영

향을 미쳐,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

록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높아지고, 나아가 정

서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는 공격성을 낮게 나타

내었다.

또한 전체유아 집단 중 남아만을 대상으로 매

개분석을 한 결과, 양육자의 애착, 정서조절 능

력, 공격성간의 관계 역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

절을 동시에 투입했을 때 사라져(β=-.23, p<.01

→ β=-.06, ns) 완전 매개역할을 하였다(<표 8>

참조). 따라서 양육자의 애착은 남아의 공격성에

<표 8>전체남아의공격성에대한양육자의애착, 유아

의 정서조절 능력의 회귀분석

독립변인 1단계 2단계 3단계

정서조절 공격성

애착

정서조절

.43*** -.23** -.06

-.40**

R2

F

.20

13.53***

.12

7.11***

.24

11.35***

**p<.01 ***p<.001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보다 정서조절능력을 매

개로 영향을 미쳤다. 즉 남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남아의 정서조절 능력은 높아

지고, 정서조절 능력이 높은 유아는 공격성이 감

소됨을 의미한다.

Ⅳ.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만 3-4세 유아를 205명을 대

상으로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 및 공격성이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

부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규명하고, 양육자의

애착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에서 유아

의 정서조절 능력이 매개적 역할을 하는지를 탐

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시설보호 유아 110명

과 일반유아 105명의 양육자인 보육사와 어머니

들로부터 질문지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

다. 자료분석을 위해서는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이원변량분

석과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 및 회귀분석

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별로 주요결과를 요약

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성과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양육

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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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살펴본 결과,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

조절능력 및 공격성은 시설거주여부에 따라 유의

한 차이가 있었다. 즉 보육사는 일반가정의 어머

니보다 유아에 대한 애착이 낮은 한편, 시설보호

유아는 일반가정의 유아보다 정서조절능력이 낮

았으며 높은 공격성을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는 아동이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설아의 높은

공격성을 보고한 선행연구들을(성미영, 2006; 유

안진 등, 2001; 이강이 등, 2002) 지지하는 것이

다. 또한 이와 같은 결과는 시설보호아동의 주요

입소 사유가 부모부재, 경제적 문제, 부부불화

등으로 나타나며, 부모부재에 따른 불안전한 양

육자와의 애착이 아동의 심리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이 된다는 유안진 등(2001)의 연구와,

부부간의 불화나 경제적인 문제를 경험한 아동

은 감정적인 고통을 겪음에 따라 공격적인 행동

이나 역기능적 행동을 발달시킨다(권영욱․이

정덕, 1999)는 연구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보

육사의 애착점수는 일반가정의 어머니보다 유의

하게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평균적

으로 9명의 유아를 돌보는 시설환경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시설이라는 환경이 유아와 양육자간의 애

착관계, 정서조절 능력, 공격성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유아의 성은 정서조절이나 양육자의 애

착과는 무관하였으며, 공격성에만 영향을 미치

는 변인으로 나타나 남아가 여아보다 공격성이

높았다. 공격성의 성차에 대한 본 연구 결과는

일반적으로 남아의 공격성이 여아보다 더 높다

는 연구결과(Tremblay, 2000)를 지지하나, 일반

유아 보다는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남아에게서

특히 더 높은 공격성이 나타날 것이라는 예상과

는 달리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뿐 만 아니라 정서조절능력이

나 양육자의 애착 역시 성과 시설거주 여부의 상

호작용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 유아의 연령이 평균 3.8세~4.2세로 어

렸기 때문일 수 있다. 공격성을 예로 들어보면,

어린 유아의 경우는 공격성이 눈에 띄게 표현되

지 않지만, 시간이 경과될수록 공격성향이 시설

양육이라는 환경적 요인과 결합되어 누적됨에

따라 특히 남아의 경우 더 높은 공격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된다. 유사한 맥락에서 정서조절 능

력 역시 같은 경향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따

라서 시설거주 여부와 성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는 추후 더 나이든 아동을 대상으로 확인할 필요

가 있을 것이다.

둘째, 양육자의 애착과 유아의 정서조절능력

그리고 유아의 공격성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

과, 양육자의 애착은 시설보호 유아나 일반가정

유아 모두에 있어 유아의 정서조절능력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어머니의 민

감성이나 애착관계의 질이 영유아의 정서조절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학자들(Calkins,

1994; Cassidy, 1994; Thompson, 1999)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한편 예측한 바와 같이 양육자의 유

아에 대한 애착은 유아의 공격성에 부적인 영향

을 미쳐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공격성은 낮

았다. 그러나 애착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는 전

체 남녀 유아와 시설 여아에서만 나타났으며 시

설 남아나 일반가정 유아에게서는 나타나지 않

았다. 또한 전체유아를 대상으로 하였을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능력은 공격성과 부적인 관계를

나타내 정서조절능력이 높을수록 공격성이 낮

았으나 특히 시설에서 양육되는 남아에게서 이

러한 부적관계가 극명하게 나타났다. 반면, 일

반가정의 유아에게서는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관계는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는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를 입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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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들(박성연․강지흔, 2003; 박혜경․박

성연, 2002)을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시설보호 남

아에게서만 나타난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

관계는 일반가정의 남녀 유아나 시설보호 여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설보호 남아의 공격성이 특히

높고 정서조절능력이 낮은데 기인할 수 있다.

셋째, 정서조절능력이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에서 매개적 역할을 하

는지 알아본 결과, 연구대상 전체유아의 경우와

특히 남아의 경우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이 유아

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를 매

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

동의 정서조절능력이 양육행동과 공격성간의 관

계를 매개한다는 선행연구 결과(김선숙, 2007;

박혜경․박성연, 2002)를 지지하는 것으로 유아

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이 높을수록 유아의 정서

조절 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공격성이 감소된다

는 것을 시사한다. 반면에 상관관계 분석결과 세

개의 연구변인들간의 관계가 각 집단에 따라 다

르게 나타나 시설보호유아나 일반가정 유아의

경우는 매개분석을 할 수 없었다. 즉 시설보호

유아나 일반가정 유아 각각을 대상으로 한 상관

관계분석에서 살펴보았듯이 애착과 정서조절간

의 관계는 시설보호 여아 및 일반가정 남아와 여

아 모두에서 유의한 관계를 보였으나 시설보호

남아에게서는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애착과 공

격성간의 부적관계는 시설보호 여아에게서만 나

타난 반면, 정서조절과 공격성간의 부적관계는

시설보호 남아에게서만 나타나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성에 따라 서로 다른 발달적 경로를 겪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다시말하면 시설보호 여아

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이 정서조절이나 공격

성에 중요한 변인이라고 가정할 수 있는 한편,

시설보호 남아의 경우는 양육자의 애착 등 환경

적 요인보다는 정서조절능력이라는 개인적 특성

이 공격성에 더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에 대한 확인은 기질을

포함한 보다 정교한 연구설계를 통해 확인되어

야 할 부분이다.

결론적으로, 시설보호 유아와 일반유아 간에

유아에 대한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

력 및 공격성 정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각 변인의 차이와 관련된 가장 중요한 변

수는 시설거주 여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설

보호 유아는 양육자와 애착을 형성하는 데 있어

일반유아보다 어려움이 있고 일반유아에 비해

정서조절 능력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시설보

호 유아는 일반유아에 비해 높은 공격성을 나타

내게 된다고 본다. 또한 애착과 공격성간의 관계

에서 정서조절능력의 매개효과는 남아에게서만

나타난 반면, 시설보호 유아의 경우 세 연구 변

인들 간의 관계가 유아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

나 남아와 여아가 시설에서 경험하는 환경의 영

향이나 공격성발달 경로는 서로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하였다.

상관관계에 기초한 본 연구결과는 인과적으로

해석하여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연구대상 표집 및

자료수집 방법, 그리고 측정방법에서 몇가지 제

한점을 지닌다. 우선 자료수집에서의 어려움으

로 인해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을 뿐 아니라 두

집단 아동의 표집지역이 차이가 있으며, 시설보

호 아동의 경우 입소기간이나 입소시기를 통제

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동일한 표집지역으로부터 보다 많은

아동을 대상으로 입소관련 변인들을 고려한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보육사와 어머

니의 보고에만 의존한 측정방법으로 인해 유아

의 행동특성을 판단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을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연구자와의

면담 및 실험, 관찰 등 다각적인 평가를 병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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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시설보호아동이 점차 늘어가고 있

는 실정에서 접근성이나 자료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시설보호 유아를 대상으로 양육자의 애착

과 시설보호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정

도를 일반가정 유아와의 비교를 통해 시설보호

유아의 발달에 대한 기초자료를 마련하였다. 또

한 시설거주 여부에 따른 양육자의 애착, 유아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 간의 관계를 규명함으

로써 양육자의 애착과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공격성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시설보호 유아의

공격성 발달에 대한 이론적 시사점을 제공하였

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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